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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6 행정사무감사] 세종시의회 윤성규 의원,

“세종시 관내 국가지정유산 관리 안일… 

책임 있는 행정 필요”
- 봉산동 향나무·연화사 안내표지 장기간 훼손 방치 지적, 문화유산 관리

부실 질타 및 조속한 정비 촉구 -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성규 의원(조치원읍, 더불어민주당)은 14일 시

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국가지정유산 주변 시

설물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정비와 적극적인 관리

를 주문했다.

윤 의원은 천연기념물인 '연기 봉산동 향나무' 입구의 이정표와 국가

지정유산이 소재한 '연화사' 진입로의 안내표지가 훼손된 채 방치된

사례를 제시하며,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이

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.



윤 의원은 “천연기념물과 국가지정유산은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

만큼 그 가치에 걸맞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”며 “지난해 행정사무

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기본적인 안내시설조차 여전히

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문화유산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관

리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”고 강하게 질타했다.

이어 “타지역에서 세종시의 문화유산을 찾은 방문객들이 훼손된

안내표지를 마주한다면 세종시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

다”며 “문화유산의 가치는 보존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관

리하는 데서도 드러나는 만큼, 훼손된 안내시설을 조속히 정비하고

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”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

했다.


